
■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별표 1]

해양경찰 상황실 근무수칙

해양경찰 상황실 근무자는 전 국민의 불침번이며, 해양경찰의 중추 신경인

최고 사령탑 요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을 대리하여 국가 안보와 해양사고 등

해양의 모든 상황을 신속ㆍ적절하게 초동조치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1. 근무자세

상황실 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담당부서의 장의 승낙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2. 근무교대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상황실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며 30분간 합동근무를 해야 한다.

3. 용모복장 및 태도

근무 중 용모는 항상 단정히 하고 공손하며 예의바른 언어와 태도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한다.

4. 개인 매뉴얼

상황실 근무자는 개인별 담당 임무ㆍ장비ㆍ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ㆍ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된 개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 한다.

5. 상황보고 및 통보

가. 상황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상황 접수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전파한다.

나. 상황을 보고, 통보할 때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이 근무자 개개인에게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조치토록 한다.

다. 상황보고 및 통보 시는 가급적 차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즉보하겠다는 것을 예고하여 상황을 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상황유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별도 상황판을 설치하여 상황종료 시

까지 파악 유지한다. 단, 상황판은 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7. 보안유지

가. 상황실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전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자는

상황담당부서의 장 책임 하에 출입을 허용치 않는다.

나. 상황보고서, 상황판 및 그 밖에 기록서류는 상황담당부서의 장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또는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다. 상황실 근무 중 인지된 모든 상황은 함부로 발설하거나 또는 대외로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환경정리

상황실 내외의 주위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다 같이 조성한다.

9. 장비 및 비품관리

가. 상황실의 모든 장비 및 비품의 수량과 사용 정도 등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선의의 관리자가 된다.

나. 상황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및 복사기 등 각종 장비의

비품은 내 물건과 같이 소중히 사용한다.

10. 해양상황일보 등 작성 및 배부

가. 해양상황일보는 06:00 기준으로 기상, 함정ㆍ항공기 배치현황, 출어선

분포현황 등을 작성하여 상황관리팀ㆍ계장(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검토 후 배부한다.

나. 전국 일일 사고처리 현황은 06:00 기준으로 근무시간 중 처리한 주요

상황을 요약하여 작성하여 상황관리팀ㆍ계장(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검토 후 배부한다.


